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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장애 이해 교육 학부모 연수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 2학기 장애 이해를 위한 전체 학부모 연수를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가정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아시나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서로 

다른 시선을 가진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영우와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 최수연과 권민우

최수연은 우영우에게 “네 성적으로 

아무 로펌도 못가는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 당하고만 살지 

말라고!”라고 이야기하는 친구입니다.

반면 권민우는 

“ 이 게임은 공정하지 않아요. 

우영우는 우리를 매번 이기는데

정작 우리는 우영우를 공격하면 안돼 

왜? 자폐인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누구나 한번 해봤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 왜 맨날 쟤만 좋은 자리 앉아요?”

“시험 시간을 많이 주면 일반학생에게 역차별 아닌가요?”

“쟤가 시끄럽게 해서 우리가 너무 피해를 받아요!”

“같이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진정한 공정을 알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영우는 모든 재료를 확인하고 
먹을 수 있는 김밥을 좋아합니다.

영우가 친구 동그라미의 집에 간 날, 
동그라미는 자신만의 김밥을 만들어 줍니다. 
영우와 함께하면서 새로 만든 김밥입니다. 

함께 지내며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 시간과 서로에게 쌓인 신뢰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세상을 향해 한발 걸어 나오면서 사회 안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됩니다.

더욱 따뜻한 사회를 위해 학생들에게 함께 살아가며 
서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그림 및 글 출처-드라마 공식 홈페이지, 특수교육연구회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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